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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처, 어린이 지식재산 체험시설 개소
- 키자니아 특허심판원 개소, 디자인권 모의심판 체험 운영 -

- 어린이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높일 것으로 기대 -

 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어린이 직업체험 주제공원 키자니아 서울(서울 

송파구)에 특허심판원 체험시설을 개소하여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 참여 활동을 

운영한다고 밝혔다. 어린이들은 가상의 디자인권 심판 사례를 체험하며 

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. 디자인 분쟁은 어린이도 

자주 접하는 일상용품, 캐릭터 등을 둘러싸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

참여 활동은 어렵게 보이는 지식재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

것으로 기대된다.

 사례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디자인 침해에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

되찾는다는 내용으로, 어린이에게 친숙한 소재인 문구점, 캐릭터 카드, 팬 

상품 등으로 구성됐다. 참여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하고 

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확인하는 디자인권 모의심판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

의미, 특허심판 절차, 공익변리사의 역할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.

 키자니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쟁과 특허심판이라는 다소 낯선 소재를 

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활동으로 풀어냄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

자연스럽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지식재산처는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

어린이들을 초청해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

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“내가 떠올린 참신한 생각과 같은 지식을 재산으로 

만드는 방법이 바로 지식재산”이라며 “많은 어린이가 키자니아 특허심판원에서 

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키자니아 특허심판원 개요(사진은 행사 후 배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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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키자니아 특허심판원 개요

‣ 영웅 카드 복제사건 – 진짜 디자인은 누구의 것일까?

  - (개요) 문방구 할머니의 손자가 디자인한 영웅 카드를 문구 대기업이 무단 
복제하여 디자인권 등록 → 할머니가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등록무효심판 청구

  - (참여자) 총 6인(심판장1, 심판관1, 공익변리사2, 피청구인 측 변리사2)
  - (진행) 어린이들이 심판 중 카드 디자인 비교*, 누리 소통망(SNS) 게시일자 등 

증거 자료를 텔레비전 화면으로 직접 확인**하며 모의심판 진행
      * (디자인 유사여부 확인) 카드를 직접 비교하며 형태·구성 등 유사성 판단
     ** (창작 시점 확인) 누리 소통망 게시일자 등 매체 증거를 통한 증거 확인 체험
  - (기념품) 지식재산처 캐릭터 지우개

키자니아 특허심판원 외관 시설 내부


